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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 

- 청소년 등 30여 명 대상 지질공원 체험 기회 제공 -

- 지질명소의 소중한 가치 인식 및 지질공원 홍보 활성화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 섬에 대해 생소한 

여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를 8월  

7일(월) 부터 8월 8일(화)까지, 2일간 진행했다. 

체험행사 일정은 당초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 예정이었으나, 태풍 카

눈의 예상 진로 변경으로 선박 결항이 예정되어 일정이 단축되었다.

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및 보호자 약 30명은 백령·대청 국

가지질공원의 여러 지질명소 체험 및 지질 트레킹, 해양 정화 활동 

등 체험 프로그램 일정을 수행했다.

우선 8월 7일 1일 차에는 백령도 사곶해변 및 지질명소 두무진을 체

험했다. 2일 차 오전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

설명을 들으며 지질명소 콩돌해안을 둘러본 후,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

물범의 최대 서식지인 진촌리현무암 해변으로 이동하여 점박이 물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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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호기심 있게 관찰하였다. 오후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안전한 

귀가를 위해 여객터미널로 이동하며 2일간의 체험행사를 완료했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백령도 대청도에 

대해 생소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질공원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

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백령·대청 지질공원 관광 및 홍보 활성화에 

더욱 힘쓸 것이며,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달성해 백령

도와 대청도, 소청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 지질관광이 활성화

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지난 2019년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약 

4년 동안 지질공원 체험 행사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조성 및 확대, 

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의 관광 환경 향상을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

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백령·대청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

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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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

□ 두무진

- 두무진 지질 체험 -

- 두무진 유람선 체험 후 단체사진 -



- 4 -

□ 콩돌해안

                          

- 콩돌해안 단체사진  -

- 콩돌해안 체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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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진촌리 현무암(하늬 해변)

- 지질공원 해설사의 설명 -

- 망원경을 통한 점박이 물범 관찰 -


